
중국의 대형 섬유 기업들도 도산  

– 세계 섬유 시장은 제로 섬 게임으로 <2/2> 

 ◎ 중국에서 염료 값이 크게 떨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것에는, 상한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

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염료 가격이다. 최근까지 중국에서 각종 염료가 어

느 가게나 모두 부족한 상태라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였다. 

염료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몇몇 점포에서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염료 품목은 값이 떨어지지 않았

는데, 일반적인 염료 품목은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중국 염료 

업자의 판매 전략도 강하기만 하더니 확 바뀌어 고객을 꼭 잡으려는 방향으

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방안으로서 앞으로 중국의 염색 불황이 얼마나 갈지 그 지표의 하나

는 중국 염색 공장용 텐터(tenter : 직물 건조기) 등의 판매 상황이 되겠다. 이

제까지 염색 공장에서 텐터를 도입하면 섬유 가공장이 순조롭게 늘고 있다

고 평가돼 왔는데, 최근 각 텐터 메이커는 모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 

염료 판매업자들도, 왜 염색 공장에서 텐터 구입을 멈추기 시작하였는지, 

그 본질을 찾아내어, 어느 염색 공장에 염료를 팔아야 하는지, 또는 신중하

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 볼 것인지,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깊이 머리를 쓰

고 있다. 

 



 ◎ 중국 정부 – 수출 증치세 환부율 올려 섬유 업계 지원 

중국은 섬유 제품의 수출로 외화 수입을 올리는 의존도가 여전히 크다. 중

국 정부는 섬유 제품의 수출 환부세를 2008년 11월 1일부터 13%에서 14%로 

올렸다. 환부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수출 마진(margin)에 플러스(plus)되어 

증치세의 환부가 늘어남으로써 수출 이익이 늘어난다. 이들 조치는 글로벌형 

제로 섬 게임(global型 zero sum game)의 승자로서의 길을 다지는 조치가 되므

로, 대미(對美) 섬유 제품 수출에 힘을 쓰고 있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미치는 압력적인 영향은 커질 것이다. 

 ◎ 제로 섬 게임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마키아벨리즘의 권모 술수 

제로 섬 게임이 커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의 목

적을 위하여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 사고 방식은 

중세기의 이탈리아의 외교관 마키아벨리의 매정한 제왕학(帝王學)의 권모술

수(權謀 術數)이다. 

중국의 환경 대책에 따라 마키아벨리즘의 사고방식을 소개하면, 2007년에 

중국 장쑤성(江蘇省) 환경 보호국이 섬유 염색업에 대하여 화학적 산소 요구

량(化學的 酸素 要求量 : Chemical Oxygen Demand : COD) 1kg에 5.2 위안을 지

불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의 공장 생산을 늘려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지원하던 자세를 180도 바꾼 것이며, 기업에게는 관계 당국이 마키아

벨리즘의 자세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정책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온가보 수상(溫家宝 首相)의 한 마디로 정해

진 것이다. 더욱이 장쑤성(江蘇省) 당국은 2009년부터 암모니아(ammonia), 질

소(窒素)나 총인(總燐)의 배출권 유료화 모델 사업(有料化 model 事業)을 스



타트하여, 타이후 유역(太湖 流域)에서 각시 레벨(各市 level)의 수질 오염 물

질 배출권 거래 시장(水質 汚染 物質 排出權 去來 市場)을 만들기로 되어 있

었다. 환경 파괴가 심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 폐쇄 명령도 마다하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의 자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 일본판의 REACH법 –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 

2009년도에는 일본판의 REACH 법안이 차기 통상 국회(次期 通常 國會)에 

제출된다. EU의 REACH법과 같게 화학 물질 규제(化學 物質 規制)가 엄격하

게 되어, 마키아벨리즘적으로 각 기업을 강제로 규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환경과 생산이나 이익과의 관계는, 환경과 생산이 

잘 조화되어 크게 흑자를 내는 기업은 환영받으며, 환경과 생산을 무시하면

서 흑자를 내면 사회악이 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종래형(從來型) 

생산에서, 환경과 생산의 조화에 관하여 당분간 중국 정부와 중국의 염색 · 

날염 공장 간에서 큰 갈등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그 예를 보면, 중국 정부는 폐수 대책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까지 규제의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 가공법(纖維 加工法)의 가이드 북(guide book)을 2008년 초에 출판하여, 

염색용 액류 염색기(液流 染色機)의 욕비를 1:8 이하(wool과 silk는 1:10 이하)

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면을 실켓(silket) 가공할 때의 가성소다(苛性soda : 

수산화나트륨) 농도 제어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종 섬유 가공 설비도 

상세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 규정을 신규 공장에서 준수토록 하여, 공장을 개량하려는 경영자도 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각 공장의 투자 부담은 대



단히 커지는 것이 확실하다. 

이뿐 아니라 대미 섬유 수출이 부진하거나 2008년 초부터 시행된 장기 근

무자의 대우 개선에 따라 노동비가 오르는 등으로, 중국의 섬유 기계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 2008년 상반기에는 2007년 동기와 비교하면 4.7% 늘고 있는

데, 2007년 상반기를 2006년 동기와 비교하면 30.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신장률은 크게 떨어졌다. 환경과 생산의 조화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

은 우여 곡절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일본의 섬유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섬유 산업은 명치 

시대(明治 時代) 이래로, 일국형 산업 클러스터 구조(一國型 産業 cluster 構

造)를 만들어 발전해 왔는데, 1990년 이래로 많은 섬유 구매 업종(纖維 購買 

業種)이 저 코스트 국(低 cost 國)으로 앞다투며 섬유 제품을 발주하여 확대

해온 것이다. 중국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 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일본

의 일국형 섬유 산업 클러스터 구조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 오직 이익만을 

찾는 일본의 관계 업자들의 마키아벨리즘 사고가 나타났다고 본다. 

자원 배분에 관하여는 마키아벨리즘 행위와 제로 섬 게임화가 많아지고 

있음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한 예를 보면, 섬유 제품에 부가 가치를 크게 만드는 염색, 섬유 가공

용 염료 약품을 일본 국내에서 사려면 값이 비싸고, 원하는 품목을 쉽게 구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어, 부가 가치가 높은 염색, 날염 생산 이외는, 

염료 약품 등의 큰 생산국인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위탁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제로 섬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자원을 

구하기 쉬운 중국 등으로 생산이 더욱 빠르게 옮겨질 것으로 봐도 된다. 



 ◎ 미국의 월마트사 저가격형으로 성공 

세계의 섬유 산업은 저가격형(低價格型)과 고부가 가치형(高附加 價値型) 

즉 고급품형(高級品型)의 둘로 분류되겠다. 이들에게 각기 소속되어 있는 기

업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닥쳐올 것이다. 

저가격형의 대표격인 미국의 거대한 소매점은 월마트사(社)일 것이다. 마키

아벨리즘에 의한 제로 섬 게임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제일가는 소매점으

로 된 동점(同店)은 2006년에 세계 시장에서 총합계 76억 명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와 같은 발전 과정을 걸어온 월마트사에게 일본의 섬유 상류(上流)·중류

(中流) 업종은 판매 경쟁에 좀처럼 참가할 수 없을 것이다. 납품 코스트(納品 

cost)가 너무나 싸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월마트사의 모든 종업원은 160만 명이고, 상품의 조

달·공급 종사원(調達·供給 從事員)은 300만 명이며, 2004년에 월마트사와 동사

의 서플라이어(supplyer) 합계로, 도매 가격으로 계산하면 180억 달러에 상당

하는 각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이 수입

한 총액의 10%에 상당하다. 

2008년 제2사분기의 판매고는 1,016억 달러로서, 2007년 동기와 비교하여 

10.4% 증수에 16.8% 증익으로 되어 있다. 1997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 중국

으로부터의 의류 제품을 포함한 전 상품은 1997년에 60억 달러였는데 2002

년에는 120억 달러로까지 배증(倍增)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섬유 공장에는 월마트사의 계열이 많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인도의 섬유 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섬유 생산자는 월마트사 



이외의 판매 루트에서 살길을 찾게 된다. 

 ◎ 일본은 고급품형 수출이 목표, 내수용은 해외 브랜드를 정리 

고급품형, 바꿔 말하면 고부가 가치형의 계열 상태의 모습은 구미의 브랜

드 업자와 일본의 섬유 상류나 섬유 중류와의 사이에서 거래 관계를 강화하

고 있다. 

그 강화 방법은 일본의 섬유 기술 제품을 구미의 유명 브랜드 업자의 브

랜드에 의한 OEM 방식으로 사업을 펼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 

섬유 중류 업종 중에서 성공하기 시작한 공장이 있는데 아직은 그 수가 적

다. 

섬유 중류 업종(纖維 中流 業種)의 경우 오랫동안 기술 요금 수입으로 경

영해 왔기 때문에 저코스트형 또는 고부가 가치형의 어느 것에도 들어있지 

않아 무성격(無性格)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많아서, 앞으로는 경영에서 문제

가 생길 것 같다. 

일본 자본의 섬유 브랜드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게 됨을 발표하게 되었는

데, 아직 그 수는 적다. 앞으로, 이제부터 일본의 섬유 산업은 구미(歐美) 브

랜드를 사들여 일본에서 의류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내수 판매를 주로 하는 

수입 글로벌형 기업(輸入 global型 企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 소비 구매층이 장기적으로 점차 줄고 있어, 해당되는 기업수가 

엄격하게 선정되기 때문이다. 레나운이 ‘아쿼스큐탐’의 브랜드를 돌려준 것도 

일본 국내 브랜드의 엄선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부터의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제로 섬 게임화에 따른 시장 쟁탈 내용

(市場 爭奪 內容)은 ‘월마트(Walmart)형, 유명 브랜드 메이커에게 팔아 넘김, 



각 유명 브랜드 · 메이커간의 경쟁, M&A(merger & acquisition : 기업의 합병·매

수)의 증가, 테크-텍스타일(tech-textile)의 국제적 클러스터화(國際的 cluster化)’

의 5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를 기본으로 일본 기업은 저가격형이나 고급품

형에 소속되려는 경쟁을 하면서 격렬한 제로 섬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산

업용 텍스타일 분야에서도 유럽의 중소기업들이 건투하고 있으며, 일본 측도 

그저 무대응으로 있을 수는 없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